
  요한복음 12장 27-36절 말씀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